GAPT 활동
1608 박시현
경기외고의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Gyeonggi Academy’s Peer Tutoring’의 약어이다. 경기외고 학생들은 흔히 가프트라고 읽는다. GAPT는 3-1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 학기에 약 8회 이상 모여 멘토링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로 선후배가 멘토, 멘티가 되지만 같은 학년의 학생들끼리 그룹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GAPT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GAPT신청기간동안 게시판에 붙여진 홍보물을 보고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된다. 영어, 중국어/일본어, 역사, 수학, 국어 등의 내신교과 GAPT가 있고 그 외에도 모의고사나 포토샵, 코딩 등 다양한 주제로도 GAPT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과 선배들의 홍보글을 잘 읽고 원하는 GAPT를 선택하면 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경기외고 학생들이 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자신이 필기한 자료나, 기출문제, 직접 만든 문제 등을 아낌없이 준다. 경기외고의 수업은 선생님들의 자체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의 판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 전 선배들이 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 되는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추가로 숙제를 내주고 매주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다. 숙제 범위를 정해주고 다음 시간에 단어시험을 보거나 문제를 푼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제 풀이를 해주고 질문도 받아주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알찬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신입생들의 경우 한 번도 시험을 본적이 없으니 각 선생님의 출제경향과 그에 맞는 공부방법을 찾는데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럴 때 경험이 있는 선배들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얻는 것은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다.
많은 학생들이 GAPT를 신청하는 또 다른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선배와의 친목이다. 이 활동을 통해 자연스레 선배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덕분에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매점에 내려가 간식을 먹으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나 도움이 될만한 이런저런 팁들을 얻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시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GAPT는 정규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점심시간, 간식시간, 자습시간 등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정하여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여 너무 많은 GAPT를 신청해서 자습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시간이 겹치는 두 개의 GAPT를 신청해서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 다행히 선배와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자유로운 편이다.
[bookmark: _GoBack]지금까지 경기외고의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GAPT에 대해 알아보았다. GAPT는 다음에 입학할 16기 후배들에게 충분히 권할만한 활동이라고 생각된다. 학교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학교생활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한 신입생들을 위해 선배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GAPT를 하나쯤 신청해보길 바란다.
